
노동본부-재해제로 안심일터만들기위원회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 개최 

“안전한 일터 만들기는 국가의 책무 …

현장 목소리 반영되는 민관 협치정책이 사고 예방 지름길”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와 

선대위 산하 재해제로 안심일터만들기위원회(위원장 김유창, 강충상)가 26일 국회의

원회관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10대 핵심 안전정책 과제를 발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측은 “산업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

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관 협치형 정책이야

말로 중대사고 예방의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안심일터만들기위원회는 2024년 현재 사고성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827명에 달해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근본적 전

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정부의 실행 부족과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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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중심의 정책 한계를 비판하며, 관 주도형 ‘Top-Down 방식’을 탈피한 실효성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고령 노동자의 재해율 급증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산업현장과 안전전문가가 함께 설계한 다음의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1. 산업안전 통합 거버넌스 구축 2. 치명적 사고(SIF) 중심 예방체계 전환 3. 산업보

건 혁신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4. 스마트안전기술(AI, IoT 등) 도입 및 확산 5.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강화 6. 생애주기별 실질적 안전교육 체계화 7. 안

전문화 정착 및 리더십 강화 8. 현장참여형 정책 설계 생태계 조성 9. 지자체 중심 

산업안전 관리체계 확립 10. 업종별 맞춤형 협의체 및 네트워크 운영

이날 제안된 정책들은 단순 규제나 처벌 중심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성 있

는 시스템 중심의 전환 전략이다. 특히 현장 안전관리자, 기술사, 박사, 교수 등 전

문가들이 주도하여 마련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화 과정에서 높은 실현 가

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김주영 노동본부장은 “적어도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안심일터만들기위원회의 활동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

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해제로 안심일터 만들기 위원회는 선거 기간 동안 안전한 선거운동 캠페인

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며, 산업현장의 다양한 안전 이슈를 발굴해 지속적인 정책 제

안과 현장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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